
그래요, 참 잘 말씀해 주셨어요 

 

벌써 20년이 가까워지는데도 잊을 수 없는 한 순원의 편지입니다.“순장님, 그 때 다 알

고 계셨지요? 황당한 대답으로 모두를 의아하게 만들 때, 순장님께서 하시던 말씀,‘그래

요, 참 잘 말씀해 주셨어요’세상에서 받지 못했던 그 어리둥절하기까지한 위로와 칭찬이 

초보 순원의 순모임 가는 발걸음을 날아갈 듯 가볍게 해 준 묘한 유혹이었답니다.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순모임에 나가는 것을 무슨 대단한 유세부리듯 하고, 하나님 자녀됨의 신

분을 들었다 놓았다 저울질하던 우리들을 귀하고 대단한 존재로 대해 주셨던 것, 두고두

고 감사할 거예요.… 일상의 사소한 갈등과 선택들을 의논할 때면 늘 말씀 중심, 예배 중

심으로 명쾌하게 대답해 주셨던 것, 또 몸이 아파 누워 있던 어느 추운 겨울날, 얼굴이 꽁

꽁 얼은 채 들고 오신 육개장을 먹으면서‘나도 남을 돌봐야겠다’고 철이 조금씩 들기 

시작했어요… 사랑해요. 우리 푯대를 향해 지금처럼 계속 뛰어가요. 도착하는 그 날, 순장

님이 정말 많이 생각날 거예요.”  

 

지역교회에 대한 의심과 회의가 싹트고 있을 무렵 부임한 부산의 호산나교회, 고목에서 

생명을 피웠다는 소문난 교회였습니다.‘여긴 뭐가 있을까, 정말 소문대로일까?’반신반

의하며 사역에 매진한지 3개월쯤 지났을 때, 생명 가득한 순모임과 언니와 형님같은 순장

들을 만나면서 세상에 이런 교회가 있다는 것에 많이 놀랐습니다. 2개월전 당회결정을 목

회편지에서 나누었듯이 건강하게 자라는 교회를 생각하며‘순’이라는 조금 작아진 소그

룹을 편성하였습니다. 순(筍)은 새로운 싹을 가리키며, 생명과 성장 그리고 영적 재생산의 

의미를 갖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믿음의 

삶을 나누고 서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는 작은 공동체입니다. 지원하신 40

여분의 소그룹 인도자들과 함께 첫훈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먼 길이 될 것입니다. 하지

만 믿음의 선배들이 전수해주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가치를 실천하는 의

미있는 길이기에 용기를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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